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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 and physical activity in 

the young-old and old-old elderly.

  Methods: Data from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ere used, and a total of 10,097 subjects 

over the age of 65 were included i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physical activity,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ocial relations barrier and motivational factors. x2-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physical activity rate in the elderly were 40.8% in the young-old and 29.2% in the old-ol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fecting physical activity were the young-old elderly were sex, 

residential area,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income, and the old-old elderly were sex, age,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The social relations barrier factors affecting physical activity 

were the young-old elderly were number of close friends, family care, exercise information search and 

video viewing, and the old-old elderly were household type, number of close friends, participation in 

exercise education, exercise information search and video viewing. The social relations motivational factors 

affecting physical activity were the young-old elderly were call with children/relative/friend,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access time from home to parks, and the old-old elderly were call with 

children/relative/friend,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s.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social relations barrier and motivational factors of the elderly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developing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trategy, and there are also 

difference between the ag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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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0세 기대여명은 전체

83.6세(남자 80.6세, 여자 86.6세이며)이고, 65세

기대여명은 전체 21.6세(남자 19.3세, 여자 23.7세)

이다[1]. 건강수명(2018년)은 전체 70.4세(남자

68.3세 여자 72.4세)로 건강수명과 기대여명의

차이는 2018년 기준 13.39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poor condition)로 지내며 이 격차는 2008년

11.95년에서 2012년 13.0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2].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4.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은 54.9%, 3개

이상인 노인은 27.8%로 나타났다[3]. 노인의 질

환관리와 독립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가 필요하다. 건강증진

행위 중에서 신체활동은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건강한 노후 및 독립적인 삶을 위한 유용한 방

법이다. 즉, 신체활동은 노화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기능 변화를 줄일 수 있으며 독립성을 증대시키

고[4],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5], 우울을 완

화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4, 6]. 이러한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중 46.3%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3].

신체활동의 부족은 암, 심뇌혈관 질환, 대사증

후군, 우울, 치매 등의 유병 규모의 증가와 연결

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3년 기준으로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538억 달러에 이르며[7],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신

체활동 부족을 주요 사망의 4번째 위험요인으로

발표하여 2030년까지 신체활동 실천율을 8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 또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9]에서는 운동부족(신체비활동)의

건강위험요인 기여도가 3.75%로 흡연(9.12%),

음주(8.58%), 과체중과 비만(6.63%)에 이어 한국

인의 건강위험요인 중 4위에 해당한다고 보고하

였다.

이에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신체활동의 실천이 강조되는 만큼 관련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Yarmohammadi 등[10]은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과 동기요인으로 신체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환경을 제시하였고,

Spiteri 등[11]은 중년층에서는 신체활동의 유익

성과 사회적 영향을, 노년층은 사회적 영향과

변화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강화와 지원을 주요

동기요인으로 제시하여 사회적 관계와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국내의 연구들은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등), 신체적 요인(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보유,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정신건

강적 요인(스트레스, 우울 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단면 연구[12]들이 대다수였고, 사회적

관계와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노인 연령 구조의 두드러진 변화는

7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는데, 장

래인구추계(통계청)에 따르면 65-74세 인구는

2020년 9.0%에서 2030년 14.8%, 2040년 16.2%,

2050년 1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나 7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6.8%에서 2030년 10.7%, 2040년

18.1%, 2050년 24.7%[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와

노인의 연령에 따라서 신체활동 실천율 및 사회적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65세 이상의

노인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12, 14].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건강문제 및 건강증

진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 행위 중 신체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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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성공적 노화의 3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15].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수행되었으며 특히 노인 연령 간에도 차이가 있

음을 규명하여 향후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특

징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증진 전략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 자료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법

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3년마다 수행되는

조사이다. 조사대상자는 사전에 표본추출(층화집

락추출방법)된 조사지역(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0명 이

상으로 거주지역, 연령, 성별, 학력, 유배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의 모든 가구 내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각 조사구별로 도시지역은

10명, 농어촌지역은 15명을 조사 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된 조사이다. 조사방법은 연

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은

면접조사원 169명에 의하여 2020년 9월 14일～

11월 20일 기간 중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일대일 직접 면접

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설계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969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완료자수는 총 10,097

명(1.7%인 167명 대리응답 포함)이었다. 또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제 2020-36호)을 받았다.

2. 연구내용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사항,

경제상태, 가족 및 사회관계, 가족 간 도움의 교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기능상태와 요양, 인지기능,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과 노후생

활이었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변수만을 선정하여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여부는 지

속적으로 10분 이상 운동을 한 경우만을 한정하

여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

하는 경우는 ‘함’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함’

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인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요인은 Yarmohammadi 등[10]이 체

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연구에서 제시한 장애

요인(동반자 부족, 가족을 돌볼 책임, 전문가의

운동 조언이나 정보 부족, 친구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부족, 성인과 함께하는 운동동아리

참여 부족, 타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부족)과

동기요인(사회적 지지 정도, 전문가의 건강관리,

운동시설의 가용성, 함께 운동할 동반자여부, 전

문가의 운동프로그램 평가, 신체활동 강조 분위기)

중에서 파악이 가능한 변수만을 선정하였다.

사회적 관계 장애요인으로서 첫째, 동반자 부

족은 배우자유무, 가구형태, 친한 친구수를 파악

하여 배우자유무는 ‘있음’과 ‘없음’으로,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로, 친한 친구수는 가깝게 지내는(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의 총수를 파

악한 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

상’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가족을 돌볼 책임은

가족 간병여부와 손자녀 돌봄여부를 파악하여

가족 간병여부는 지난 1년간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신체적 도움)을 주는 가족이 ‘있음’과 ‘없음’

으로, 손자녀 돌봄여부는 지난 1년간 10세 미만의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지에 대해 ‘있음’과 ‘없음’

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전문가의 운동 조언이나

정보 부족은 운동교육 참여여부와 운동 관련 정보

검색 및 동영상 시청여부를 파악하였는데 지난

1년간 건강관리(증진) 운동 관련 교육에 참여하

였는지를 파악하여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지난 1년간 PC나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이용

하여 운동 관련 정보 검색이나 동영상을 시청하

였는지를 파악하여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관계 동기요인으로서 첫째, 사회적 지지

정도는 (손)자녀/친인척/친구와의 만남정도, (손)

자녀/친인척/친구와의 연락정도, 스포츠 활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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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부,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여부를 파악하였다.

(손)자녀/친인척/친구와의 만남정도(지난 1년간)는

거의 안함(1점), 1년에 1-2회 정도(2점), 3개월에

1-2회 정도(3점), 한 달에 1-2회 정도(4점), 일주

일에 1회 정도(5점), 일주일에 2-3회 정도(6점),

거의 매일(주 4회 이상)(7점)을 부여하여 총점

(28점 만점)을 계산한 후 중앙값을 기준으로 ‘거의

없음(11점 이하)’, ‘약간 있음(12-13점)’, ‘자주 있

음(14-15점)’, ‘매우 자주 있음(16점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손)자녀/친인척/친구와의 연락정도

(지난 1년간)는 거의 안함(1점), 1년에 1-2회 정도

(2점), 3개월에 1-2회 정도(3점), 한 달에 1-2회

정도(4점), 일주일에 1회 정도(5점), 일주일에

2-3회 정도(6점), 거의 매일(주 4회 이상)(7점)을

부여하여 총점(28점 만점)을 계산한 후 중앙값을

기준으로 ‘거의 없음(13점 이하)’, ‘약간 있음

(14-15점)’, ‘자주 있음(16-17점)’, ‘매우 자주 있

음(18점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지난 1년간)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

(지난 1년간)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있음’과 ‘없

음’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운동시설의 가용성은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까지의 접근시간과 녹

지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걸어서 산

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까지의 접근시간은 ‘5분

미만’, ‘5-10분 미만’, ‘10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녹지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사회 환경 중 녹

지공간의 충분성이나 거리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파악하여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분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소득을 파악하였는데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연령은 65-74세는 ‘전

기노인’, 75세 이상은 ‘후기노인’으로, 거주지역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

류하였다. 취업여부는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와 무급 가족종사자

로서 1주일 동안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경우는 ‘함’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함’

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상대적 빈곤율을

산출하는 방법인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

‘50-100% 미만’, ‘100-150% 미만’, ‘150%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전·후기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

활동 실천과의 관련성, 사회적 관계 장애요인과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 사회적 관계 동기요

인과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후기 노인들

의 사회적 관계 요인이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는

신체활동 실천여부(함/안함)로 하고,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장애요인, 사회적

관계 동기요인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예측 변수 간에 높은 상호 상관관계(다중

공선성)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

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6.0

(IBM Co., Armonk, NY, USA)이었다.

결  과

1. 전․후기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

활동 실천과의 관련성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기노인 40.8%,

후기노인 29.2%로 전기노인이 11.6%p 더 높았다.

전·후기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

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전기노인은

여자보다 남자가(p<0.01), 읍면보다 동지역 거주

자가(p<0.001), 취업을 함보다 안함(p<0.001)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

준(p<0.001)과 가구소득(p<0.001)이 신체활동 실

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후기노인은 여자보다 남자가(p<0.001), 읍면보다

동지역 거주자(p<0.001)가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p<0.001)과 가구

소득(p<0.001)이 신체활동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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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ctivity in the

young-old and old-old elderly unit : N(%)

Variables

Physical activity

Young-old Old-old Total

Yes No
Sub

total
p-value* Yes No

Sub

total
p-value* Yes No

Sub

total
p-value*

Sex 0.007 <0.001 <0.001

Male 1,087 1,451 2,538 526 971 1,497 1,613 2,422 4,035

(42.8) (57.2) (42.2) (35.1) (64.9) (36.7) (40.0) (60.0) (40.0)

Female 1,368 2,107 3,475 666 1,921 2,587 2,034 4,028 6,062

(39.4) (60.6) (57.8) (25.7) (74.3) (63.3) (33.6) (66.4) (60.0)

Residence area <0.001 <0.001 <0.001

Dong 1,975 2,539 4,514 902 1,814 2,716 2,877 4,353 7,230

(43.8) (56.2) (75.1) (33.2) (66.8) (66.5) (39.8) (60.2) (71.6)

Eup·myeon 480 1,019 1,499 290 1,078 1,368 770 2,097 2,867

(32.0) (68.0) (24.9) (21.2) (78.8) (33.5) (26.9) (73.1) (28.4)

Education level <0.001 <0.001 <0.001

Illiteracy 69 125 194 191 786 977 260 911 1,171

(35.6) (64.4) ( 3.2) (19.5) (80.5) (23.9) (22.2) (77.8) (11.6)

Elementary 547 928 1,475 525 1,377 1,902 1,072 2,305 3,377

(37.1) (62.9) (24.5) (27.6) (72.4) (46.6) (31.7) (68.3) (33.4)

Middle 693 1,009 1,702 220 447 667 913 1,456 2,369

(40.7) (59.3) (28.3) (33.0) (67.0) (16.3) (38.5) (61.5) (23.5)

High 933 1,323 2,256 189 223 412 1,122 1,546 2,668

(41.4) (58.6) (37.5) (45.9) (54.1) (10.1) (42.1) (57.9) (26.4)

Above college 213 173 386 67 59 126 280 232 512

(55.2) (44.8) ( 6.4) (53.2) (46.8) ( 3.1) (54.7) (45.3) ( 5.1)

Employment status <0.001 0.535 0.001

Yes 1,007 1,848 2,855 279 651 930 1,286 2,499 3,785

(35.3) (64.7) (47.5) (30.0) (70.0) (22.8) (34.0) (66.0) (37.5)

No 1,448 1,710 3,158 913 2,241 3,154 2,361 3,951 6,312

(45.9) (54.1) (52.2) (28.9) (71.1) (77.2) (37.4) (62.6) (62.5)

Household income <0.001 <0.001 <0.001

＜50% 308 638 946 318 1,001 1,319 626 1,639 2,265

(32.6) (67.4) (15.7) (24.1) (75.9) (32.3) (27.6) (72.4) (22.4)

50-100% 579 799 1,378 429 976 1,405 1,008 1,775 2,783

(42.0) (58.0) (22.9) (30.5) (69.5) (34.4) (36.2) (63.8) (27.6)

100-150% 449 670 1,119 148 328 476 597 998 1,595

(40.1) (59.9) (18.6) (31.1) (68.9) (11.7) (37.4) (62.6) (15.8)

≥150% 1,119 1,451 2,570 297 587 884 1,416 2,038 3,454

(43.5) (56.5) (42.7) (33.6) (66.4) (21.6) (41.0) (59.0) (34.2)

Total
2,455 3,558 6,013 1,192 2,892 4,084 3,647 6,450 10,097 <0.001

(40.8) (59.2) (100.0) (29.2) (70.8) (100.0) (36.1) (63.9) (100.0)

* P-value from chi-square tes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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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장애요인과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

전·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장애요인과 신

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전기노

인은 배우자가 없음보다 있음이(p<0.01), 가족

간병(지난 1년간)을 함보다 안함이(p<0.01), 운동

관련 정보 검색 및 동영상 시청(지난 1년간)을

안함보다 함(p<0.001)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친한 친구수(p<0.001)와

신체활동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

었다. 또한 후기노인은 배우자가 없음보다 있음

이(p<0.001), 운동교육 참여(지난 1년간)를 안함

보다 함이(p<0.05), 운동 관련 정보 검색 및 동

영상 시청(지난 1년간)을 안함보다 함(p<0.001)

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가구형태(p<0.001)와 친한 친구수(p<0.001)가 신

체활동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

다(Table 2).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 barrier factors and physical activity in the

young-old and old-old elderly unit : N(%)

Variables

Physical activity

Young-old Old-old Total

Yes No
Sub

total
p-value* Yes No

Sub

total
p-value* Yes No

Sub

total
p-value*

Spouse status 0.005 <0.001 <0.001

Yes 1,719 2,368 4,087 601 1,243 1,844 2,320 3,611 5,931

(42.1) (57.9) (68.0) (32.6) (67.4) (45.2) (39.1) (60.9) (58.7)

No 736 1,190 1,926 591 1,649 2,240 1,327 2,839 4,166

(38.2) (61.8) (32.0) (26.4) (73.6) (54.8) (31.9) (68.1) (41.3)

Type of household 0.059 <0.001 <0.001

Only single elderly 569 919 1,488 463 1,186 1,649 1,032 2,105 3,137

(38.2) (61.8) (24.7) (28.1) (71.9) (40.4) (32.9) (67.1) (31.1)

Only elderly couple 1,455 2,017 3,472 536 1,123 1,659 1,991 3,140 5,131

(41.9) (58.1) (57.7) (32.3) (67.7) (40.6) (38.8) (61.2) (50.8)

With children 398 560 958 177 553 730 575 1,113 1,688

(41.5) (58.5) (15.9) (24.2) (75.8) (17.9) (34.1) (65.9) (16.7)

Others 33 62 95 16 30 46 49 92 141

(34.7) (65.3) ( 1.6) (34.8) (65.2) ( 1.1) (34.8) (65.2) ( 1.4)

Number of close friends <0.001 <0.001 <0.001

0 98 206 304 110 408 518 208 614 822

(32.2) (67.8) ( 5.1) (21.2) (78.8) (12.7) (25.3) (74.7) ( 8.1)

1 231 447 678 105 479 584 336 926 1,262

(34.1) (65.9) (11.3) (18.0) (82.0) (14.3) (26.6) (73.4) (12.5)

2 594 1,152 1,746 337 853 1,190 931 2,005 2,936

(34.0) (66.0) (29.0) (28.3) (71.7) (29.1) (31.7) (68.3) (29.1)

3 633 830 1,463 298 609 907 931 1,439 2,370

(43.3) (56.7) (24.3) (32.9) (67.1) (22.2) (39.3) (60.7) (23.5)

4 233 303 536 91 190 281 324 493 817

(43.5) (56.5) ( 8.9) (32.4) (67.6) ( 6.9) (39.7) (60.3) ( 8.1)

≥ 5 666 620 1,286 251 353 604 917 973 1,890

(51.8) (48.2) (21.4) (41.6) (58.4) (14.8) (48.5) (51.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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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care(past 1year) 0.003 0.989 0.100

No 2,033 2,836 4,869 1,029 2,497 3,526 3,062 5,333 8,395

(41.8) (58.2) (81.0) (29.2) (70.8) (86.3) (36.5) (63.5) (83.1)

Yes 422 722 1,144 163 395 558 585 1,117 1,702

(36.9) (63.1) (19.0) (29.2) (70.8) (13.7) (34.4) (65.6) (16.9)

Grandchild care(past 1year) 0.890 0.082 0.038

No 2,188 3,167 5,355 1,131 2,779 3,910 3,319 5,946 9,265

(40.9) (59.1) (89.1) (28.9) (71.1) (95.7) (35.8) (64.2) (91.8)

Yes 267 391 658 61 113 174 328 504 832

(40.6) (59.4) (10.9) (35.1) (64.9) ( 4.3) (39.4) (60.6) ( 8.2)

Exercise education

participation(past 1year)
0.304 0.019 0.042

No 2,343 3,415 5,758 1,117 2,761 3,878 3,460 6,176 9,636

(40.7) (59.3) (95.8) (28.8) (71.2) (95.0) (35.9) (64.1) (95.4)

Yes 112 143 255 75 131 206 187 274 461

(43.9) (56.)1 ( 4.2) (36.4) (63.6) ( 5.0) (40.6) 59.4) ( 4.6)

Exercise information search

& video viewing(past 1year)
<0.001 <0.001 <0.001

No 798 1,512 2,310 896 2,629 3,525 1,694 4,141 5,835

(34.5) (65.5) (38.4) (25.4) (74.6) (86.3) (29.0) (71.0) (57.8)

Yes 1,657 2,046 3,703 296 263 559 1,953 2,309 4,262

(44.7) (55.3) (61.6) (53.0) (47.0) (13.7) (45.8) (54.2) (42.2)

Total
2,455 3,558 6,013 1,192 2,892 4,084 3,647 6,450 10,097 <0.001

(40.8) (59.2) (100.0) (29.2) (70.8) (100.0) (36.1) (63.9) (100.0)

* P-value from chi-square test outcomes.

3. 전․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동기요인과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

전·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동기요인과 신

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전기노

인은 스포츠 활동 참여(지난 1년간)를 안함보다

함이(p<0.001),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지난 1년

간)를 함보다 안함(p<0.001)이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손)자녀/친인척/친구와의

만남정도(지난 1년간)(p<0.001), (손)자녀/친인척

/친구와의 연락정도(지난 1년간)(p<0.001), 집에서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까지의 접근시간(p<0.001)

및 녹지공간에 대한 만족정도(p<0.001)가 신체

활동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후기노인은 스포츠 활동 참여(지난 1년간)를

안함보다 함(p<0.001)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손)자녀/친인척/친구와의 만남정도

(지난 1년간)(p<0.001), (손)자녀/친인척/친구와의

연락정도(지난 1년간)(p<0.001), 집에서 산책/운동

할 수 있는 공원까지의 접근시간(p<0.01) 및 녹지

공간에 대한 만족정도(p<0.001)가 신체활동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Table 3).

4. 전․후기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요인

전·후기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관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전기노인은

여자보다 남자가, 읍면보다 동지역 거주자가, 취

업함보다 안함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

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고, 후기노인은 여자

보다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읍면보다 동지역

거주자가, 교육수준이 무학보다 고졸과 대졸 이

상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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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 motivational factors and physical activity in the

young-old and old-old elderly unit : N(%)

Variables

Physical activity

Young-old Old-old Total

Yes No
Sub
total

p-value* Yes No
Sub
total

p-value* Yes No
Sub
total

p-value*

Child/relative/friend meeting
(past 1year)

<0.001 <0.001 <0.001

Very few 527 991 1,518 285 1,002 1,287 812 1,993 2,805

(34.7) (65.3) (25.2) (22.1) (77.9) (31.5) (28.9) (71.1) (27.8)

Some 495 826 1,321 277 738 1,015 772 1,564 2,336

(37.5) (62.5) (22.0) (27.3) (72.7) (24.9) (33.0) (67.0) (23.1)

Often 892 1,171 2,063 407 806 1,213 1,299 1,977 3,276

(43.2) (56.8) (34.3) (33.6) (66.4) (29.7) (39.7) (60.3) (32.4)

Very often 541 570 1,111 223 346 569 764 916 1,680

(48.7) (51.3) (18.5) (39.2) (60.8) (13.9) (45.5) (54.5) (16.6)

Child/relative/friend call
(past 1year)

<0.001 <0.001 <0.001

Very few 286 608 894 167 739 906 453 1,347 1,800

(32.0) (68.0) (14.9) (18.4) (81.6) (22.2) (25.2) (74.8) (17.8)

Some 233 478 711 152 464 616 385 942 1,327

(32.8) (67.2) (11.8) (24.7) (75.3) (15.1) (29.0) (71.0) (13.1)

Often 632 1,026 1,658 355 870 1,225 987 1,896 2,883

(38.1) (61.9) (27.6) (29.0) (71.0) (30.0) (34.2) (65.8) (28.6)

Very often 1,304 1,446 2,750 518 819 1,337 1,822 2,265 4,087

(47.4) (52.6) (45.7) (38.7) (61.3) (32.7) (44.6) (55.4) (40.5)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past 1year)

<0.001 <0.001 <0.001

No 2,198 3,456 5,654 1,143 2,853 3,996 3,341 6,309 9,650

(38.9) (61.1) (94.0) (28.6) (71.4) (97.8) (34.6) (65.4) (95.6)

Yes 257 102 359 49 39 88 306 141 447

(71.6) (28.4) ( 6.0) (55.7) (44.3) ( 2.2) (68.5) (31.5) ( 4.4)

Religion &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past 1year)

<0.001 0.610 <0.001

No 1,973 2,663 4,636 912 2,191 3,103 2,885 4,854 7,739

(42.6) (57.4) (77.1) (29.4) (70.6) (76.0) (37.3) (62.7) (76.6)

Yes 482 895 1,377 280 701 981 762 1,596 2,358

(35.0) (65.0) (22.9) (28.5) (71.5) (24.0) (32.3) (67.7) (23.4)

From home to park
access time(by walk)

<0.001 0.001 <0.001

＜5 minutes 348 462 810 185 338 523 533 800 1,333

(43.0) (57.0) (13.5) (35.4) (64.6) (12.8) (40.0) (60.0) (13.2)

5-10 minutes 1,224 1,622 2,846 568 1,351 1,919 1,792 2,973 4,765

(43.0) (57.0) (47.3) (29.6) (70.4) (47.0) (37.6) (62.4) (47.2)

≥10 minutes 883 1,474 2,357 439 1,203 1,642 1,322 2,677 3,999

(37.5) (62.5) (39.2) (26.7) (73.3) (40.2) (33.1) (66.9)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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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pace satisfaction <0.001 <0.001 <0.001

Satisfaction 1,685 2,212 3,897 810 1,736 2,546 2,495 3,948 6,443

(43.2) (56.8) (64.8) (31.8) (68.2) (62.3) (38.7) (61.3) (63.8)

So so 647 1,118 1,765 300 813 1,113 947 1,931 2,878

(36.7) (63.3) (29.4) (27.0) (73.0) (27.3) (32.9) (67.1) (28.5)

Dissatisfaction 123 228 351 82 343 425 205 571 776

(35.0) (65.0) ( 5.8) (19.3) (80.7) (10.4) (26.4) (73.6) ( 7.7)

Total
2,455 3,558 6,013 1,192 2,892 4,084 3,647 6,450 10,097 <0.001

(40.8) (59.2) (100.0) (29.2) (70.8) (100.0) (36.1) (63.9) (100.0)

* P-value from chi-square test outcomes.

사회적 관계 장애요인으로 전기노인은 친한

친구수가 0명보다 5명 이상이, 가족 간병(지난 1

년간)을 함보다 안함에서, 운동 관련 정보 검색 및

동영상 시청(지난 1년간)을 안함보다 함에서 신체

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후기노인은 노인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보다 노인단독가구에서,

친한 친구수가 0명보다 5명 이상이, 운동교육(지난

1년간)에 참여안함보다 함에서, 운동 관련 정보

검색 및 동영상 시청(지난 1년간)을 안함보다

함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동기요인으로 전기노인은 (손)자녀

/친인척/친구와의 연락정도(지난 1년간)가 거의

없음보다 자주 있음과 매우 자주 있음이, 스포츠

활동(지난 1년간)에 참여안함보다 함에서, 종교

및 사회활동(지난 1년간)에 참여함보다 안함이,

집에서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까지의 접근시

간이 걸어서 10분 이상보다 5-10분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후기노인은 모두 (손)

자녀/친인척/친구와의 연락정도(지난 1년간)가

거의 없음보다 자주 있음과 매우 자주 있음이,

스포츠 활동(지난 1년간)에 참여안함보다 함에

서, 녹지공간에 대해 불만족보다 만족에서 신체

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Social relations barrier and motivational factors affecting physical activity in the young-old

and old-old elderly unit :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Variables
Young-old Old-old Total

OR* 95% CI* OR* 95% CI* OR* 95% CI*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1.25 1.11 - 1.42 1.31 1.09 - 1.57 1.30 1.17 - 1.43

Female 1.00 　 -　　 1.00 　 -　　 1.00 　 -　　

Age(years) 1.01 0.99 - 1.03 0.95 0.93 - 0.97 0.98 0.97 - 0.99

Residence area 　 　 　 　 　 　 　 　 　

Dong 1.55 1.35 - 1.77 1.72 1.46 - 2.04 1.60 1.45 - 1.78

Eup․myeon 1.00 　 -　　 1.00 　 -　　 1.00 　 -　　

Education level 　 　 　 　 　 　 　 　 　

Illiteracy 1.00 　 - 　 1.00 　 - 　 1.00 　 - 　

Elementary 0.84 0.61 - 1.17 1.12 0.92 - 1.37 1.16 0.98 - 1.37

Middle 0.86 0.62 - 1.20 1.16 0.90 - 1.51 1.20 1.00 - 1.45

High 0.77 0.55 - 1.09 1.54 1.14 - 2.08 1.11 0.91 - 1.35

Above college 0.94 0.63 - 1.40 1.84 1.18 - 2.87 1.38 1.06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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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state 　 　 　 　 　 　 　 　 　 　 　 　

Yes 1.00 　 -　　 1.00 　 -　　 1.00 　 -　　

No 1.85 1.64 - 2.09 1.10 0.92 - 1.32 1.66 1.50 - 1.83

Household income 　 　 　 　 　 　 　 　 　

＜50% 1.00 　 - 　 1.00 　 - 　 1.00 　 - 　

50-100% 1.65 1.37 - 1.98 1.33 1.10 - 1.61 1.51 1.32 - 1.71

100-150% 1.57 1.29 - 1.92 1.29 0.99 - 1.69 1.44 1.23 - 1.68

≥150% 1.64 1.36 - 1.97 1.44 1.11 - 1.85 1.49 1.29 - 1.73

Social relations barrier factors

Spouse status 　 　 　 　 　 　 　 　 　

Yes 1.00 　 　 1.00 　 　 1.00 　 　

No 1.13 0.86 - 1.48 1.22 0.82 - 1.82 1.19 0.96 - 1.48

Type of household 　 　 　 　 　 　 　 　 　

Only single elderly 1.00 　 -　　 1.00 　 -　　 1.00 　 -　　

Only elderly couple 0.85 0.63 - 1.15 0.64 0.42 - 0.98 0.77 0.61 - 0.97

With children 0.85 0.66 - 1.09 0.66 0.49 - 0.88 0.75 0.63 - 0.91

Others 0.68 0.41 - 1.12 1.10 0.55 - 2.20 0.74 0.50 - 1.10

Number of close friends 　 　 　 　 　 　 　 　 　

0 1.00 　 -　　 1.00 　 -　　 1.00 　 -　　

1 0.97 0.72 - 1.32 0.62 0.45 - 0.86 0.83 0.67 - 1.03

2 0.96 0.73 - 1.27 1.04 0.79 - 1.36 1.00 0.82 - 1.21

3 1.47 1.11 - 1.95 1.21 0.91 - 1.61 1.38 1.13 - 1.67

4 1.48 1.08 - 2.03 1.14 0.79 - 1.63 1.38 1.09 - 1.73

≥ 5 1.87 1.40 - 2.49 1.72 1.27 - 2.34 1.80 1.47 - 2.20

Family care(past 1year) 　 　 　 　 　 　 　 　 　

No 1.00 　 - 　 1.00 　 - 　 1.00 　 - 　

Yes 0.84 0.73 - 0.98 0.91 0.73 - 1.15 0.86 0.76 - 0.97

Grandchild care(past 1year) 　 　 　 　 　 　 　 　 　

No 1.00 　 - 　 1.00 　 - 　 1.00 　 - 　

Yes 0.87 0.73 - 1.03 1.00 0.71 - 1.41 0.89 0.76 - 1.04

Exercise education participation(past 1year) 　 　 　 　 　 　 　

No 1.00 　 - 　 1.00 　 - 　 1.00 　 - 　

Yes 1.08 0.82 - 1.41 1.52 1.11 - 2.09 1.26 1.03 - 1.54

Exercise information search & video viewing(past 1year) 　 　 　 　 　

No 1.00 　 - 　 1.00 　 - 　 1.00 　 - 　

Yes 1.33 1.17 - 1.52 1.92 1.56 - 2.36 1.40 1.25 - 1.56

Social relations motivational factors

Child/relative/friend meeting(past 1year)

Very few 1.00 　 - 　 1.00 　 - 　 1.00 　 - 　

Some 0.95 0.79 - 1.15 0.92 0.72 - 1.17 0.94 0.81 - 1.09

Often 0.94 0.76 - 1.15 0.97 0.74 - 1.26 0.95 0.81 - 1.12

Very often 1.05 0.85 - 1.31 0.97 0.72 - 1.29 1.02 0.86 - 1.21

Child/relative/friend call(past 1year)

Very few 1.00 　 - 　 1.00 　 - 　 1.00 　 - 　

Some 1.01 0.80 - 1.28 1.30 0.99 - 1.71 1.14 0.95 - 1.36

Often 1.26 1.01 - 1.58 1.45 1.09 - 1.92 1.38 1.16 - 1.64

Very often 1.63 1.27 - 2.07 1.92 1.41 - 2.62 1.78 1.48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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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activity participation(past 1year)

No 1.00 　 - 　 1.00 　 - 　 1.00 　 - 　

Yes 3.28 2.56 - 4.21 2.00 1.26 - 3.16 2.90 2.34 - 3.60

Religion &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past 1year)

No 1.00 　 - 　 1.00 　 - 　 1.00 　 - 　

Yes 0.86 0.75 - 0.98 1.02 0.86 - 1.21 0.93 0.84 - 1.03

From home to park access time(by walk)

＜5 minutes 1.00 0.84 - 1.20 1.09 0.86 - 1.38 1.06 0.92 - 1.22

5-10 minutes 1.14 1.01 - 1.29 0.92 0.78 - 1.08 1.06 0.96 - 1.17

≥10 minutes 1.00 　 - 　 1.00 　 - 　 1.00 　 - 　

Green spaces satisfaction 　 　 　 　 　 　 　 　 　

Satisfaction 1.11 0.87 - 1.43 1.41 1.06 - 1.88 1.26 1.05 - 1.51

So so 0.92 0.72 - 1.19 1.24 0.92 - 1.67 1.06 0.87 - 1.28

Dissatisfaction 1.00 　 - 　 1.00 　 - 　 1.00 　 -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Dependent variable : no physical activity(0, reference), yes physical activity(1)

* OR(95% CI) from binary logistic regression outcomes.

고  찰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장애요인 및

동기요인)와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밝히

고자 수행되었으며 특히 노인 연령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여 향후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증진 전략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기노인 40.8%,

후기노인 29.2%로 전기노인이 11.6%p 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신체

활동 실천율이 23.9%[16]와 27.2%[17]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약간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신

체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12, 16, 18].

전·후기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기노

인과 후기노인 모두에서는 성별, 거주지역, 가구

소득이었고, 취업여부는 전기노인에서만, 연령과

교육수준은 후기노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서 차이가 있었다. 전기노인과 후

기노인 모두 남자가, 동지역 거주자가, 가구소득이

높을 때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고, 전기노인은

미취업일 때, 후기노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

력자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 선행연구

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12, 16-17], 도시 거주

자가[17, 1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12, 17],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에서[12, 17] 신체활동 실천율

이 높았다. 노인들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러 지식정보

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 여가 및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과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

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을 하지 않은 전

기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이유는 취업

노인들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열약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으로 인해 운동이나 여가

시간의 부족, 체력적인 한계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학력 후기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고학력

자일수록 운동 관련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 쉽게

접촉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신체활동 이익에 대

한 기대가 크게 되므로 신체활동 실천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학력

노인들을 위한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며, 이해

하기 쉬운 운동 관련 정보 제공 자료 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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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관계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전

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에서는 친한 친구수, 운동

관련 정보검색 및 동영상 시청여부이었고, 가족

간병여부는 전기노인에서만, 가구형태와 운동교육

참여여부는 후기노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서 차이가 있었다. 전기노인과 후

기노인 모두 친한 친구수가 많을 때, 운동 관련

정보 검색 및 동영상 시청을 했을 때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고, 전기노인은 가족 간병을 하지

않을 때, 후기노인은 노인부부가구일 때와 운동

교육 참여 시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 그

러나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배우자가 있을 때,

후기노인에서만 자녀동거가구가 신체활동 실천

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단변량 분석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서 추후 연구를 수행

하여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을 때[20-21], 가족 간병을 하지 않을

때[20], 손자녀를 돌보지 않을 때[20], 운동 관련

전문가 조언 및 정보가 많은 노인에서[22] 신체

활동 실천율이 높았다. 노인들의 친한 친구수와

접촉 횟수 등 사회적 지지 및 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양적 확대는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 간병을 하는 전기노인은

신체활동 실천의 장애요인임을 확인하였기에 가족

간병에 대한 책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

책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후기노인은 배우

자의 존재와 지지, 배우자 부재 시 함께 운동할

동반자 연결망 구축, 주기적인 전문가의 운동

조언이나 정보의 제공, 운동교육 참여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전·후기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관계 동기요인을 살펴본 결과, 전

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에서는 (손)자녀/친인척/

친구와의 연락정도, 스포츠 활동 참여여부이었고,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여부와 집에서 산책/운동

할 수 있는 공원까지의 접근시간은 전기노인에

서만, 녹지공간에 대한 만족정도는 후기노인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서 차이가

있었다.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손)자녀/친

인척/친구와의 연락을 매우 자주할 때,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을 때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고,

전기노인은 종교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집부터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까지의 접

근시간이 짧을 때, 후기노인은 녹지공간에 대해

만족할 때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손)자녀/친인척/친구

와의 만남이 매우 자주 있을 때에 신체활동 실

천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단변량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서 추후 연구를 수

행하여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에

서는 노인들이 가족/친구/타인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보다 사교적인 상태일 때[23-26], 운동

시설의 이용이 용이할 때[22, 24]에 신체활동 실

천율이 높았다. 노인들에게 친구 및 가족 등 동

반자의 운동 참여,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정기적인 모임의 마련 등 사회적 지

지의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한 정책 마

련은 신체활동 실천율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기노인은 종교 및 사회활동 시에 운동시

간 마련, 신체활동 강조 분위기 조성, 주변에 간

단한 운동시설 마련으로 접근성의 개선은 신체

활동 향상 전략이 될 것이다. 신체기능이 감소

한 후기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의 양적 확대 정책은 신체활동 실천의 동기

요인으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후기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사회

적 관계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는 점과 전국의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일

대 일 면접조사를 수행한 노인실태조사 원시자

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표본의 대

표성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설계와 수행에 있어서 단면자료

를 이용하였으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기에 향후 경시적 자

료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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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

(75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 자

료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10,0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적 관계(장애요인 및 동기요인)와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 파악하고자 교차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기노인 40.8%,

후기노인 29.2%로 전기노인이 11.6%p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전기노인은 성별,

거주지역, 취업여부, 가구소득으로 나타났고, 후

기노인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가구

소득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장애요인으로 전기

노인은 친한 친구수, 가족 간병여부, 운동 관련

정보검색 및 동영상 시청여부로 나타났고, 후기

노인은 가구형태, 친한 친구수, 운동교육 참여여부,

운동 관련 정보검색 및 동영상 시청여부로 나타

났다. 노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동기요인으로 전기노인은 (손)자녀/

친인척/친구와의 연락정도, 스포츠 활동 참여여부,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여부, 집에서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까지의 접근시간으로 나타났고, 후기

노인은 (손)자녀/친인척/친구와의 연락정도, 스

포츠 활동 참여여부, 녹지공간에 대한 만족정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장

애요인과 동기요인은 신체활동 증진 전략 개발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알 수 있었고, 노인

연령 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증진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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